
■교육법안심사소위의초등 1,2학년 영어선행프로그램허용결정규탄성명보도(2018. 12. 7.)

어제교육법안심사소위가통과시킨초등1,2

방과후영어선행허용법률개정안’은사립초

의영어몰입교육에날개를달아주는, 특권계

층을 대변하는 반 서민 정책에 불과합니다.

어제(2018. 12. 6) 국회 교육 법안심사소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예외조항이 올해 초 기한이 만료되어 일몰 처리된 상태인데,

느닷없이 이 정책을 뒤엎고 초 1,2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 후 학교 현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초등 3학년이 되어야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

은 학원과 학교 방과후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

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초 3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

육과정의 취지에 동의해서 초3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한 이들이 국가에 대해 가질 배신

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 3학년 영어수업 담당교사들에게도 혼란스러운일입니다. 학원의 영어선행 프로그

램을경험한 다수 학생들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흐트러져정상적 교육과정을유지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꾸짖고 바로잡으면서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을

지켜왔는데, 학교까지 가세하여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제 수

업이 망가져도 누구를 꾸짖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립초와 일반초 간의 영어 교육 양극화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동

안 사립초는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위헌 판결(2016.2.25) 및 1,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

금지 조치로 인해 영어 몰입 교육의 잇점이 사라지자 침체상태였습니다. “영어유치원→



사립초 지원→국제중→특목고” 트랙이 깨어지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이번 이 법률 개정

은 사립초를 기사회생시켜준 셈입니다. 사립초 입학률이 늘면 결국 덩달아 그 학교 진학

후 적응 교육을 위한 유아 영어학원의 수요도 늘 것이고, 소위 ‘영어유치원’과 경쟁해야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어 특별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국 사립초 1,2

영어 선행 교육은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민

정책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결국 사립초에 유리한 특권 교육 정책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벌써부터 사립학교는 2019 신입생입학설명회를 통해서, 이번 법률이 개정되기만 하면

주당 12시간씩 원어민을 대거 참여시켜 영어 몰입교육을 제대로 하겠다고 선전하며, 유

은혜 장관에게 전화를 열심히 걸라 독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영어 교육 양극화

의 봇물을 열어 준 것입니다.

제 나라 언어부터 배워야할 연령의 아이들에게 나라 교육의 넋을 내팽개치고 남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것부터 문제이겠지만, 이 법률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볼 핵심 주체

가 특권 사립초이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돌고 돌아 일반초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돌

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법률안

을 낸 한국당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업은 민주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가 이 법 개정에 팔 벗고 나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국가라면, 방과후 영어 선행교육 서비스에 대한 초 1,2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할지라도 그 수용이 미칠 여러 부작용과 더 큰 피해를 고려해

국민을 설득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학원 선행 상품 프로그램 규제를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했습니다. 촛불 정부가 적폐정부라고 입에 달고 인용했던 MB 정

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퇴행을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른 채 추진하다니, 과연 촛

불이란 무엇입니까?

초 1,2 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을 허용할 일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차라

리 초등 1,2학년 정규 영어수업을 허용하십시오. 정규수업에서는 막고 방과후 선행은 허

용함으로 초등 3학년 영어 정규교육과정을 흔드는 이중성을 멈추십시오. 그간 소위 ‘촛

불 정부’의 퇴행적 교육 정책 결정을 숱하게 보아 와서 새삼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국회

마저 그 퇴행에 동참하다니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법률이 교육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 퇴행적 결정을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